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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시리즈 ④>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자료제출 얼마나 달라졌나”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연
번

위원회 일자 피감기관
현장에서
자료 제출
요청

자료 미제출
및

미비지적
계 비고

1 법제사법 10.10 감사원 3 2 5

2 정무 10.04 한국산업은행 외 7 3 10

3 기획재정 10.04 한국은행 2 0 2

4 미래창조 10.06 방송통신위원회외 8 0 8

5 교육문화 09.27 문화체육관광부외 11 6 17

*유은혜 의원
자료제출 목록 32건
미제출 지적

*과장, 주무관 등
현장 출석 요구

6 외교통일 09.26 외교부 외 6 2 8
*김동철 의원
자료제출 목록 중
42건 미제출 지적

7 국방 09.29 병무사업청 외 0 1 1

8 안전행정 10.04 서울특별시 0 0 0

9 농림축산 09.27 해양수산부 0 0 0

10 산업통상 09.26 산업통상자원부 5 12 17

11 보건복지 09.26 보건복지부 3 2 5

12 환경노동 09.27 환경부 0 0 0

13 국토교통 09.30 한국수자원공사외 2 2 4

계 47 30 77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태로 지적되는 대부분의 사항은 국회의원들의 국감행태-몰아

치기, 막말, 무리한 자료 요구, 무분별한 증인채택 등-다. 국회의원의 이러한 국감태도도

문제지만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국감 행태 또한 문제가 되어 왔다. 국감에 증인(기관증인

및 일반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

로 국감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증인들의 행태도 국감 개선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

다.

【표 1】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첫날 자료제출 요청 건

* 출처 :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국정감사가 열린 첫 영상회의록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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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한 피감기관의 비협조적인 행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데, 20대 국회에서도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영상회의록을 통해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각 상임위원회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체크해 본 결과, 13

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자료를 제출한 건수

는 약 77건이다. 이 중 47건은 자료를 제출을 현장에서 요구 당한 사례이며, 37건은 온전

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했거나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적된 사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가 채택한 증인 중 불출석한 경우에 증인을 고발한 경우는 있었지

만,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경우는 없었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부의 안이한 인식은 개선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료제출 요구를 피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확보방안이 요구된다.


